
<프랑스 문학과 영화>

현대성과 내 청춘



보들레르와 랭보의 사랑

<나쁜 피>의 명대사

-순간적으로 찾아와 영원히 머무는 사랑을
믿어요?

-당신을 그냥 스쳐간다면, 난 모든 걸 스쳐가
는 거야.



일 순간 찾아와 영원히 지속 되는 사랑
<5시부터7시까지의 클레오>

벨기에, 예술사 전공, 감독, 
사진가, 조형예술가

비쥬얼아티스트, 다큐 작가, 작사가, , 2019사망

덴마크, 안나 카리나, 2019사망



나를 위안 하는 사라져 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아름다움



인상파의 순간성
구름 같은 낯선 만남
20분의 사랑의 운명



인상파 사랑의 소재:
사랑의 종착역 멘느 몽파르나스 역



자가 치유self-therapy
self-construction:

• “from 5 to 7”: 파리에서 남녀가 만나게 되는 마법
의 시간

• 사회적 여성: 페미니슴 이상의 페미니슴 여성 감독이
던지고 허무는 여성에 관한 사회적 시선 폐기

• 개인적 여성: 누구나 지닌 자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
죽음, 불, 절망, 무관심. 낯선 사람과의 진실된 대화
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잠든 나를 깨워 내면의 평
화 구축.

• 파리의 카페, 거울, 군중, 일상의 소음, 음악 아닌
사운드로 구성



<막도날드 교의 연인>-> 퐁뇌프의 연인

Les Fiancés du pont Macdonald



파리의 영화 < Café



인공 낙원 = 예술



인공 정원













醜 vs. 美





“그들은 나 이상의 것을 보고 있지. 형태, 관념. 마치 내가 그곳
에 없기나 하듯, 내가 잠든 듯이. 그리고 대가도 지불하지.” 



They're looking at more than just me. A
shape, an idea. It's as if I wasn't there. Like
I was asleep. And I'm paid for it.“

그들은 나 이상의 것을 보고 있지. 형태, 관
념. 마치 내가 그곳에 없기나 하듯, 내가 잠
든 듯이.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앙투안 부르세예, 작크 드미





















Fin (END)

종영 표기가 없다?

침묵 속 발자국 소리,

6시 30분을 알리는 종소리로 종영



보들레르와 랭보

“‘지옥’이건 천국이건 상관없으리, 심연 밑바
닥에 뛰어들고 싶구나, 미지의 밑바닥 새로
운 것을 찾아서!” 

｢여행｣, ―보들레에르

“시인은 미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폴 드므니에게 보낸 편지1871, ―랭보



마티외 카소비치(아멜리에의 니노)
<증오la Haine>



보들레르의 Non-Moi



랭보, ‘나는 남이다’



<증오> 감독의 제작 의도

파리 18구 경찰의 감호를 받던 소년 마코메 음
보월레Makomé M’Bowolé가 경찰에 의해 머리
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다. 이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27세의 청년 감독
마티외 카소비츠Mathieu Kassovitz는 무대를
1995년 가난한 파리 교외 뮈게Muguet 단지로
옮겨 소요 사태에서 희생된 친구의 죽음에 분노
하며 방황하는 비행 청소년들의 24시간을 영화
화한 〈증오La Haine〉(흑백, 97m)를 발표한다.
천대받는 다문화 이주민들의 인종차별주의자들
에 대한 증오의 시선이 불러일으킬 불행한 공동
체적 파멸을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나와 무관한 죽음은 없다

“백인인 나로서는 직업도 있고, 파리에서 살
고 있기에 ‘증오’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교외 빈민가 출신 당신
친구가 경찰 고문으로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보들레르(예술가)의 보편적 세계관
<증오>의 화두

50층 건물에서 추락하고 있는 어떤 사내가 있었지

이 친구는 점점 추락해갈수록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반복해서 지껄여댔지

“아직까진 아무 문제없어”

“아직까진 아무 문제없어”

“아직까진 아무 문제없어”

중요한 것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처박힐 거라는 사실이지



화염병 하나가 세상을 폭파한다



밥 말리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



Dolly zoom
(Zoom-in Track-out)

동영상



붐(Boom)

아크 (Arc)와 차이
(곡선 트래킹, 피사체를 둘러 감쌈, 
키스신)

카메라 자체가 크레인, 지미짚 등
과 같은 장비에 의지한 채로 위
아래로 움직이는 것



세계적 영화 <증오>

이 시대 경찰 폭력은 마땅히 비난받고 손가
락질당해야 하겠지만, 이 폭력들이라는 것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확신
속에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 영화가 전 세계
적으로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영화가
국제적 문젯거리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 긍지를 느끼며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예술가의 괴로움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나’의 존재를 괴롭히
는 것은 자본으로 치유할수 없는 그 무엇이
다.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가난도 지저
분함도 아니다. ‘나’의 존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 저마다 조금씩 그 자신 속에 지니고
있는 증오심으로 살해당한 ‘나’ 속의 예술가
이다.



프랑스 스토리텔링 대표작

마르셀의 여름(우리 아빠의 영예)     마르셀의 추억(우리 엄마의 城)



• Directed by Yves Robert

• Produced by Alain Poiré

• Written by Marcel Pagnol (novel) Yves Robert Jérôme Tonnerre

• Starring Philippe Caubère

• Nathalie Roussel

• Thérèse Liotard

• Julien Ciamaca

• Narrated by Jean-Pierre Darras

• Music by Vladimir Cosma

• Cinematography Robert Alazraki

• Edited by Pierre Gillette

• Release date 26 October 1990

• Country France

• Language French










